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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계(천주교, 개신교) 등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12. 1.~12. 25.)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문체부 종무실은 불교를 비롯해 모든 종교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도 종교계의 문화 활동을 지원

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취지에서 정부 차원의 홍보를 진행했으나 불교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문체부는 이번 캠페인과 관련해 다른 정부 기관과 민간단체의 참여를

요청하고자 했던 계획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종교계(천주교, 개신교)가 시행 주체로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

관련 프로그램(천주교와 방송사 및 음악서비스 사업자 계약사항)은 취소하기

어려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교계의 입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며,

문체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캠페인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

니다.


